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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학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보도자료(2017.01.04)

겨우5%대학들이재정지원사업비의

약30%나차지하는불평등한지원확인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과더불어민주당김병욱의원실두단체공동

으로교육부국정감사제출자료인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현황을분석함.

▲ 2016년대학역량강화사업10개에서대학에선별적으로지원된 금액은총1조864억

원이며, 서울대가501억 6천 4백만원으로가장많이지원받았으며다음으로성균관

대 344억 8천 3백만원, 경북대 331억 1천 2백만원 순으로나타남.

▲전체4년제대학201개중지원금순위상위10개대학이전체금액의27.3%인 2,964

억 9 천만원을지원받음. 전체대학수의 5%에해당하는대학이지원금약 30%를

받는 재정지원쏠림현상이심각함.

▲대학역량강화사업비에대한학생1인당수혜금액은포항공대학생1인당지원금8백

27만원, 경운대4백28만원, 건양대3백27만원, 서울대3백4만원순이고하위69개

대학에재학한학생들은 0원으로재학중인대학에따라혜택이불평등하게이루어

지고있음.

▲ 1년사업비실제지급일은CORE사업7월초, PRIME사업8월말, 여성공학인재양

성사업이9월말에지급됨. 교육활동이12월중순에끝나는것을기준으로판단하면

실제사업비사용기간은몇개월밖에되지않음. 수십억원을몇개월에사용해야하

기때문에국민세금의낭비가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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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1년예산

(단위:억원)

사업

기간
내 용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594

4년

('10～)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등을구현하는학

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

BK21 플러스 사업 2,725
7년

('13～'20)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2,240

5년

('12～'16)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으로 선도모델 창

출

대학 특성화 사업

(CK)
2,467

5년

('14～'18)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선도

산업연계 교육 활

성화 선도대학사업

(PRIME)

2,012
3년

('16～'1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기초한학과개편및정원조

정으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대학 인문역량 강

화사업(CORE)
600

3년

('16～'18)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역량 위상 강화 및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육성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
300

3년

(16～'18)
후진학자, 평생학습자 친화적인 후진학체제 구축

▲사교육걱정과더불어민주당김병욱의원은국민의혈세로조성된사업비가제대로

사용되었는지지속적으로감시할것이며, 목적에맞지않거나낭비성으로사용되는

경우교육부와대학에대한책임을물을것임.

▲불평등한재정지원쏠림현상은대학의균형적인발전을저해할뿐아니라, 학생들이

가고싶은좋은대학이많아지고다양해지는것을방해하여입시경쟁과열의원인이됨.

▲정부는불평등하고효과적이지못한사업별대학재정지원을과감하게축소하고, 대

학재정지원관련법을마련하여일정기준을갖춘대학에게학생수등을고려한총

괄지원방식의정책을펼쳐야함.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평가를 통한 선별적 재정

지원방식의 핵심 문제인 대학별 불평등한 재정지원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

부에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을 국정자료로 요청하고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

다. 400여개가 넘는 대학, 대학역량강화사업 영역,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영역, 산학협력

활성화 영역 등 상당히 복잡한 자료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연구소가 아닌 대학

단위로 재정지원의 편차가 나타나는 대학역량강화영역 10개 사업의 4년제 대학(201개1))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표 1] 분석 대상 대학재정지원사업

1) 일반대 189, 산업대2, 교육대 10개(2016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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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WE-UP)
50

3년

(16～'18)

공과대학 교육과정 개선으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여성 공학전문 인력 양성

고교교육정상화지

원
459

1+1년

14∼

고교교육에큰영향력을미치는대입전형의개선을

유도하고대학의자율적전형개선노력을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
169

3년

(2+1)

수도권을 제외한지방대학과지역산업체간의공동

연구과제에대한지원을통하여지방대학석ㆍ박사

생을 산ㆍ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케 하여 지

역현장 맞춤형 고급 연구인력으로 양성한 후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사업

순위 대학명 지역 설립유형
지원금액

(백만원)
1 서울대 서울 국립법인 50,164
2 성균관대 서울 사립 34,483
3 경북대 경상권 국립 33,112
4 부산대 경상권 국립 30,939
5 고려대 서울 사립 27,162
6 연세대 서울 사립 25,321
7 영남대 경상권 사립 23,867
8 순천향대 충청권 사립 23,571

(출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시안’;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재구성)

■ 2016년 대학역량강화사업 10개에서 지원된금액은총 1조 864억원이며, 서울대가

501억6천4백만원으로가장많이지원받았으며다음으로성균관대344억8천3백만원,

경북대가 331억1천2백만원순으로나타남.

2016년 201개 4년제 대학에 10개 대학재정 지원 사업비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 864억원

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로 총 501억 6천 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그 뒤를 성균관대가 344억 8천 3백만원, 경북대가 331억 1천 2백만원 순이었습

니다. 서울대의 경우 총 10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 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전체사업비 2천69억7천만원의 16.5%에 해당되는 444억 6천 4백만원을 지원 받

아 대학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상위 30위 대학은 [표2]과 같습니다.

[표 2] 2016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상위 30개 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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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양대(e) 경기 사립 23,202
10 충남대 충청권 국립 23,010
11 원광대 전라권 사립 22,990
12 전북대 전라권 국립 22,000
13 인제대 경상권 사립 20,050
14 건국대 서울 사립 19,028
15 충북대 충청권 국립 18,906
16 전남대 전라권 국립 18,747
17 이화여자 서울 사립 18,398
18 경운대 경상권 사립 18,060
19 한양대 서울 사립 17,733
20 동의대 경상권 사립 16,292
21 서강대 서울 사립 15,324
22 숙명여자 서울 사립 15,261
23 경상대 경상권 국립 15,161
24 건양대 충청권 사립 14,803
25 제주대 제주권 국립 14,373
26 동명대 경상권 사립 14,238
27 계명대 경상권 사립 14,088
28 창원대 경상권 국립 13,602
29 아주대 경기 사립 12,508
30 포항공과 경상권 사립 12,178

■ 상위5%가전체지원금의30%를, 상위10%대학이전체지원금액의절반가량지

원을받고있다고볼수있음. 결국평가를통한선별적지원방식이대학재정지원의양

극화와불평등을유발한것임.

대학별 지원 받은 금액 총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지원받은 금액은 전

체의 27.3%인 2,964억 9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위 10개 대학은 전체 대학의 5%가

안 되지만 지원 금액은 전체의 27.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

하면 전체 금액의 45.1% 4,897억 5백만원이었고,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58.1%으로

6,285억 5천 7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위 5%가 전체 지원금의 30%를, 약 10%의 대

학이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

적 지원방식이 결국 재정지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유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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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권 32% 16개, 경상권 38% 19개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충청권 14% 7개, 전라권 14%인 7개 제주 2% 1개이고 강원권은

50위권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보면 수도권 32% 비수

도권 68%로 수도권 대학에과도하게 집중되는현상은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별로 경상권의 경우 19개나 있는 반면 강원권은 한 개의 대학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별 지원금액 분석표

구분

(전체대학중비율)
금액(백만원) 비율(%) 상위 50개대 분포

상위 10개

(4.9%)
296,491 27.9

서울/ 경기 16 32%

경상권 19 38%

상위 20개

(9.9%)
489,705 45.1

충청권 7 14%

전라권 7 14%

상위 30개

(13.8%)
631,241 58.1 제주권 1 2%

상위 50개

(24.8%)
838,364 77.2 강원권 0 0.0%

■ 대학역량강화사업비에대한학생1인당수혜금액을환산하면포항공대는학생1인

당지원금8백27만원, 경운대4백28만원, 건양대3백24만원, 서울대3백4만원순이지

만하위 69개대학에재학한학생들은0원으로재학중인대학에따라세금혜택이불평

등하게이루어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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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학명
금액

(백만원)
순위 대학명

금액

(백만원)
순위 대학명

금액

(백만원)
1 포항공대 8.27 18 숙명여자 1.45 35 전남대 1.10
2 경운대 4.28 19 부산대 1.44 36 영남대 1.09
3 건양대 3.24 20 경북대 1.40 37 동의대 1.04
4 서울대 3.04 21 제주대 1.38 38 경상대 1.04
5 한동대 2.83 22 군산대 1.35 39 부산외대 1.0
6 한국과학기술원 2.35 23 고려대 1.33 40 울산대 0.9
7 순천향대 2.22 24 전북대 1.32 41 동서대 0.86
8 인제대 2.19 25 아주대 1.31 42 동국대 0.80
9 서강대 1.92 26 충북대 1.30 43 부경대 0.70
10 성균관대 1.79 27 연세대 1.30 44 국민대 0.66
11 동명대 1.69 28 한밭대 1.27 45 중앙대 0.64
12 동신대 1.59 29 충남대 1.23 46 계명대 0.63
13 창원대 1.57 30 건국대 1.22 47 동아대 0.52

14 호남대 1.55 31 이화여자 1.20 48 조선대 0.52

15 카톨릭대 1.55 32 대구한의대 1.17 49 대구대 0.50

16
한양대

(ERICA)
1.50 33 선문대 1.16 50 경희대 0.41

17 원광대 1.46 34 한양대 1.14

대학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 재학생 1인당 대학재정지원으로

받는 지원금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1위는 아래 <표4>의 내용처럼 포항공대였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은 8백 27만원으로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포항공

과대학의 재학생은 1,472명으로 전체 수혜금액 29위인 아주대 재학생 9,580명의 1/5수준

에 불과하나, 재정지원 금액은 아주대와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

니다. 2위는 경운대 4백 28만원, 3위 건양대 3백 24만원, 4위는 서울대로 1인당 3백 4만원

의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운대와 건양대는 2016년 처음 시작

되는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대학으로 경운대는 이 사업에서 141억 32백만원, 건양대는 52

억 6천백만원을 지원받아 학생 1인당 재정지원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의 마지막 순위인 50위와 1위 금액차이는 786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개 대학 중 69개 대학의 재학생은 대학재정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항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 1472명이 1인당 8백 27만원의 재정지

원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 세금 혜택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표 4] 상위 50개 대학 학생 1인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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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년제 대학 중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은 전체 201개 대학 중 65.7%인 132개 대학으

로 나머지 34.3%인 69개 대학은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기 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제한대학 32개교를 제외하고도 37개

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년사업비실제지급일은ORE사업7월초, PRIME사업8월말,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 9월말에지급됨. 교육활동이12월중순에끝나는것을기준으로보면실제사업

비사용기간은몇개월밖에되지않음. 수십억원을급하게몇개월안에사용해야하는

구조이기때문에결국예산낭비가될수있음.

우리나라 대학은 초중등교육과 같이 3월에 시작되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대학역량강화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사용도 3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과 공지가 교육 일정과 상관없

이 이루어지고 계획부터 대상선정까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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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여성 인제양성 사업 선정 대학과 프로그램 예시 >

ㅇ(이화여대) WE
2
(Women of Excellence in Engineering) 역량진단 테스트 및 WE

2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전공기초교과목 이수체계 및 역량별 맞춤형 교과

과정 체계 제공

ㅇ(전남대) ‘교육과정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학과별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교과목

시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부도 인

정하고 프라임 사업의 경우 20%까지 이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

다. 하지만 1년 단위예산사용과정산이 익숙한학교는남은 예산을 몰아쓸수밖에없어

교육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용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5] 대학역량강화지원사업비 지급 시기

사업명 지급일 사업명 지급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4월 14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7월 8일

BK21 플러스 사업 5월 4일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평단)
9월 19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6월 10일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WE-UP)
9월 30일

대학 특성화 사업(CK) 3월 18일 고교교육정상화지원 6월 17일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8월 30일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 6월 2일

예를 들어 1년 예산 50억원인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 계획

공지 5월 25일, 사업계획 접수 마감 7월 5일, 9월 21일 선정 결과 발표, 9월 30일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계획 공지와 사업 접수 마감이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매우어렵습니다. 또 선정된사업을보면 멘토링, 교육과정체계등주로학생들의

교육과 연계된 것으로, 12월 중순에 학기가 마무리 된다고 보면 예산 사용 기간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계획을 세우지않고 중간에 계획을 세워 3개월

동안 50억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비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사용되었고, 낭비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 사용이 목

적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거나 낭비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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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글로컬 엔지니어 양성 트랙”, “젠더혁신 공학교육”, “코칭리더십 교과 개발운

영” 등)하고 기존 교과목의 검토 및 개선에 대한 연구 수행

ㅇ(한양대) 미래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융복합적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 중심의 융복합형 종합설계 교과목(WE-HY CLASS 5과목)과 관계 중심의

여학생 그룹형 멘토링 교과목(WE-HY MENTORING 5과목) 개발 운영

ㅇ(경성대) 교수 1명이 여학생 4～8명을 책임 지도하고 산업체 인사 1명이 참여하여 실무중심 맞

춤형교육을실시하는소그룹 밀착형학습공동체를통해학년별특화된프로그램(1 2학년 공

학기초연습 프로그램, 3학년 여학생 주도 실험실습 프로그램, 4학년 산학팀프로젝트 프로그램)

을운영

ㅇ(성균관대) 융합(팀기반학습,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창의(트리즈, 해카톤,

Town-Watching), 혁신(액션러닝, 사례기반학습, 도전기반학습), 소통(멘토링, 토의법, 사회정서학

습), 감성(경험체험학습, 스토리텔링, 정서학습)의스마트역량별교수학습방법적용
출처 :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 대학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2016.9.21

■ 불평등한재정지원쏠림현상은대학의균형적인발전을저해할뿐아니라, 학생들이가

고싶은좋은대학이많아지고다양해지는것을방해하여입시경쟁과열의원인이됨.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많고 다양해져야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은 많지만 우수한 대학이 다양하지 않아 소수의 대학에 수험

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다양하고 많아지도록 정

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번 분석결과 정부의정책은 좋은대학을 늘리고 다양성을확대하

는 정책이기보다 소수의 대학에만많은 예산을지원하는 불평등한 재정지원 정책이되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대학이 늘어나고 다양해

질 수 있도록 공평한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부는불평등하고효과적이지못한사업별대학재정지원을과감하게축소하고, 대

학재정지원관련법을마련하여일정기준을갖춘대학에게학생수등을고려한총괄

지원방식의정책을펼쳐야함.

과거 대학재정지원은 일반지원과 평가를 통한 선별적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점차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이 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지원이 평가를 통한 선별적 재정지원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당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

중을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높이겠다는 것이지만 대학구성원은 재정지원을 통해정

- 10 -

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큰 금액이 지원되다 보

니 사업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사태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화여대나 영남대 등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에 대한 특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의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고 학기 초에 지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

국 1조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지만 불필요한 경쟁 심화, 비효율적 예산 사용 등을 유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일정 정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

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이 재정되어야 합니다. 또 일부 비리사학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준

이 되는 대학이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지원 방식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균등한 재정지원과 선별적 사업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

다. 좋은 대학이 다양해지는 대학체제를 만들어 질 때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고통을 해

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이 불평등하게 지원되는 것과 학기 중간에 예산이 지

급되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

2. 교육부는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조성된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이 낭비 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3.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지원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화시켜야하며, 재정 지원의 낭비를 줄이고 대학들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분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학생 수 등을 고려한

총괄 지원 방식)시켜야 합니다.

2017. 01.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 연구원 은수진 (02-797-4044/내선번호 507, 512)

국회 김병욱 의원실(담당: 권은실 비서관, 02-784-3670)


